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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을 도서관 불안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광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5곳에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도서관 불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37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전체 도서관 불안 점수는 5점 척도에서 2.91점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개인특성에 따른 도서관 불안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어 능력, 남편직업, 

이용목적, 방문횟수, 도서관거리, 그리고 모국경험의 차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icul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 use of library 

with LAS (Library Anxiety Scale). The data were collected by LAS survey with 137 married 

immigrant women in five public libraries in Gwangju from December 2015 to March 2016. 

As the results, married immigrant women’s average anxiety score was 2.91 points which 

is comparatively higher tha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statistical analysis of 

library anxiety scores with personal facto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in several 

factors such as Korean skill, spouse’s job, purpose of using library, visiting count of library, 

distance between home and library, and experience from their homeland. Finally this study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to reduce married immigrant women’s anxiety from library.

키워드: 결혼이주여성, 도서관 불안, 공공도서관, 도서관 이용

married immigrant women, library anxiety, public library, use of library

*
**
***

본 연구는 2016년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광주 사직도서관 사서(kacedealer@naver.com) (제1저자)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ihkim@jnu.ac.kr) (교신저자)

￭

￭

논문접수일자:2016년 8월 19일  ￭최초심사일자:2016년 9월 5일  ￭게재확정일자:2016년 9월 11일

정보관리학회지, 33(3), 195-217, 201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3.195]



196  정보관리학회지 제33권 제3호 2016

1. 서 론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

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

는 모두 1,569,74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141,463명) 

대비 3.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는 고령화와 청․장년층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

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의 증가로 매우 빠른 속

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

노동자, 유학생, 탈북자 등)을 포함해 그 범위

가 확대되고 있으며(이상노, 2014), 2007년 7월 

18일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

항에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

국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

구대상이 되는 결혼이주여성이란 한국 남성과

의 결혼을 통해 혼인관계에 있으며, 한국에 정

착하여 살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본인들이 살

아왔던 문화와는 다른 한국문화로 인해 일반적

인 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사회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정보소외, 경제적 어려움, 사회참여의 상

대적 어려움, 문화적 갈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김이선, 2010). 우리와는 다른 문화에 익

숙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문화로의 동화와 

문화적 통합을 강요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

을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결혼이주여

성들과 한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

고 서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그들을 

서서히 한국 문화 속으로 통합시키려는 방식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공공도서관들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과 이해

의 역할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의 목

적이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

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이

다(이란주, 2002). 공공도서관을 이용함으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한국생활에 필요

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커뮤

니케이션 장소, 그리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

관 이용은 활발하지 못하며 그들의 정보요구를 

도서관이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도

서관 이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서관 불안 척

도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용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다문화 시대에 공공도서관들

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시대의 도서관 역할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지역주민에

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

며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교양과 지식을 갖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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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란주, 2002). 또한 2002년 IFLA/UNESCO

의 ‘공공도서관 선언’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주요 

역할을 교육기관, 지역 정보센터, 창조적 기관, 

지역 문화 발전의 중심 등 4가지로 정리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차별 없이 모두의 평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깝고 접근

이 용이한 교육기관으로서 모든 시민에게 정보

추구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책

임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인 ‘다

양한 이용자’를 위해 그들의 지적 수준과 정보

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자

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

차해소,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 등의 책

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장우권, 박성우, 여

진원, 2014, p. 347). 오늘날 우리는 점점 지식정

보가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

하는 중요 요소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장우권 외, 2014). 정보는 경쟁력이며, 개인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차별 없이 제공받

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존재해야 하며 누구

든지 정보접근의 기회 앞에 평등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문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은 더 중요해 지

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로 국내에 거주

하는 이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에 노력

하고 있다.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와 관련

된 연구는 일찍부터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다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외국 도서관의 사례

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김영미, 조인숙, 2009;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들

(노지현, 2012; 양수연, 차미경, 2011; 오해연, 

김기영, 2014; 이연옥, 장덕현, 2013; 이혜원, 

2015; 조용완, 이수상, 2011)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

지 다문화인,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이용 

문제점을 포함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 도서관 불안 

Mellon(1986)은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이

용자가 느끼는 불안 혹은 막연한 두려움을 도

서관 불안이라고 정의하였다. Mellon은 6,000명

의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느낌을 일기형식

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학생 중 75∼85% 사이

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불안, 두려움, 압도되는 느낌, 헤매는 느낌, 

혼동, 무기력 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Kuhlthau(1983)는 도서관 불안이 높은 사람들

은 정보탐색과정에서 그들의 시간, 에너지, 문

제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로인해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데 장애를 경험한

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연구에서도 Kuhlthau 

(1988)는 정보행위의 6단계 중에서 학생들이 

불안, 혼동, 불확실성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밝

혔다. Jiao, Onwuegbuzie, Lichtenstein(1996, 

p. 152)은 도서관 불안이란 “도서관 환경에서 경

험된 불안정한 느낌, 정서적 성향을 말하는데, 이

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생리학적 행동결과”

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외 도서관 불안 측정연구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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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크게 정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LAS(Library Anxiety Scale)

의 개선 및 새로운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와 

도서관 불안과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간의 관계

를 밝히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남영준, 김규

환, 최성은, 2010). 먼저 척도의 개발을 살펴보

면 1986년 Mellon의 도서관 불안 이론이 대학

도서관 사서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이 이론

에 착안하여 Bostick은 직원에 의한 장벽, 정서

적 장벽, 도서관의 편안함, 도서관지식, 기계에 

의한 장벽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도서관 불안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도서관 불안을 계량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 불안 이론의 과학적 

증명을 위하여 Bostick(1992)은 5개 범주에 43

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로 도서관 불안 

척도를 개발하여 도서관 불안을 정량화하였다. 

국내연구로 남태우와 박현영(2006)은 도서관 

불안이 다양한 개인적 기질이나 상황, 또는 환

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특성이 

고려된 새로운 척도와 논거가 필요함을 주장하

면서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

서관 이용후기 및 설문지를 분석하여 한국형 

도서관 불안 척도(K-LAS/6요소 40문항)를 

개발하였다. 권나현(2004)은 Bostick의 도서관 

불안척도를 분석하면서 디지털 참고정보서비

스의 등장 및 도서관 원격서비스의 확대라는 

디지털도서관 환경에서의 새로운 도구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주범(2010)은 

이용자가 디지털도서관 이용 시 경험하는 불안

을 정의하여 개념화하고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

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 불안척

도(DLAS)를 개발하여 기본적 요인들을 예측

하였다.

도서관 불안과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로는 Jiao, Onwuegbuzie, 

Lichtenstein(1996)은 Bostick의 LAS를 사용

하여 49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

안을 측정하여 도서관 불안을 예측하기 위한 요

인분석에서 8가지의 요인들(나이, 성별, 학년, 

모국어, 학점, 직업, 도서관 방문 횟수, 도서관 

이용 이유)을 밝혔다. Onwuegbuzie(1997)은 

도서관 불안에는 직원불안, 인지된 도서관지식, 

위치불안, 인지된 도서관의 안락함, 기계적 불안, 

자원불안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로 김홍렬(2010)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불안감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도서관 방문목

적과 횟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도서관 이용교육을 활용하고 도서관 방문을 유

인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보성, 김은정, 남영준(2010)은 장애인들의 도

서관 불안감은 성별, 나이, 장애유형, 도서관 방

문목적, 방문횟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장애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보 활용 

교육과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개방적 서비스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오선혜와 이성

숙(2012)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국형 도서관 

불안 척도를 이용하여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였

으며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도서관 불

안 점수가 높으며, ‘디지털정보’요소의 불안 점

수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오의경(2012)은 도서

관 불안 해소를 응답자의 성격 5요인(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과 도서관 불안

간의 상관관계 분석하여 개인성향이 도서관 불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

춤형 도서관 불안 해소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을 제안하였다. 정종기(2014)는 대학신입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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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이전의 학교도서관과 공

공도서관의 노출 경험이 입학한 후 대학도서관 

불안지수 감소와의 관계특성을 조사하여 도서

관 지식, 사서와 사서교사의 배치, 도서관 이용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도서관은 조사연구를 위한 공간만이 아닌 문

화생활을 영위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한 

주제에 같은 관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 되고 있다. 도서관 불안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

에 느끼는 불안감을 밝히고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기존연구들을 통해 결

혼이주여성과 같은 좀 더 다양한 도서관 이용

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에 대한 조사와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공공

도서관에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이용자층인 결

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

여 도서관 이용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 불안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은 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도

서대출 및 반납, 문화강좌 참여 등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조사 대상자들

은 한국어 및 문화강좌 강사들과 사서들의 도

움으로 인터뷰형식으로 한 문항씩 질문하며 조

사를 진행하였다. 성실한 답변을 제공한 응답자

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에 응한 

참여자는 모두 151명으로,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을 한 14건을 제외하고 137건의 응답이 분

석에 활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

지 약 네 달간 광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중에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이나 문헌을 비치한 5곳에

서 진행하였다. 설문문항은 기존의 도서관 불안 

척도들(남태우, 박현영, 2006; Bostick, 1992; 

Van Kampen, 2002)을 참조하여 만들었다. 기

존에 개발된 척도들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도서관 관종이 다른 점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에

게 적절하지 않은 요소 및 문항의 용어들이 사

용되었던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들을 약간 수정하였다. 수정된 설문

항목의 적절성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10명과 심

층인터뷰를 통해 pretest를 실시하였다. 설문항

목들에 대한 통계적 검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의 개인적 특성, 도서관 이용행태, 그리고 도서

관 불안 측정 항목 등 총 40개의 설문문항을 완

성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0.0을 사용하여 기

술통계 분석과 측정도구의 신뢰성와 타당도 검

증을 실시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한국 체류기간,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의 직업, 가정의 월 소득, 이용 목적, 도서

관 방문 횟수, 도서관과 집까지의 거리, 모국에

서의 도서관 이용경험에 의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검증을 사

용하였다. 또한 집단 간 불안감 차이를 구체적

으로 확인하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의 통계적 해석을 위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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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준을 95%로 설정하였다.

4. 연구결과

연구결과의 분석에 앞서 먼저 설문항목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Cronbach 알파를 사용한 신뢰도 검

사 결과, 주요 항목들의 Cronbach 알파값이 0.8

∼0.9 사이의 결과를 보였다. 전체 도서관 불안

에 대한 알파값은 0.890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

다. Cronbach 알파값이 보통 0.7 이상이면 바람

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설문항목들에 대한 신

뢰도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1:

심리적․정서적 장벽

길 혼란 .777 .125 .152 .030 .141

이용 당황 .770 .166 .150 .023 .046

자원이용 모름 .692 .205 .112 .117 .265

책 부재 혼란 .681 .209 .151 -.015 .132

정보조사 모름 .672 .062 .079 .195 .163

사서 귀찮게함 .569 .233 .100 .024 .066

자료 무지 .549 .377 .258 -.046 .106

공간 당황 .482 .083 .039 .079 .306

이용 불편 .412 .243 .112 -.027 -.067

요인2:

직원으로 인한 장벽

장비 도움 .248 .689 .248 .034 .014

직원 불친절 .154 .672 .087 .206 .263

사서 도움 .377 .627 .234 .300 -.046

규칙 엄격 .199 .615 .205 .054 .151

사서 시간없음 .234 .517 .039 .300 .046

사서 대응 .205 .437  .069 .118 .049

요인3:

물리적․환경적 장벽

안전문제 .002 -.098 .796 .024 .041

자료 없음 .160 .270 .760 .089 -.038

도서관 편안 .308 .151 .764 .341 -.123

도서관 범죄 -.023 -.071 .720 .167 -.154

데스크 도움 .308 .151 .594 .341 .123

컴 교육 문제 .280 .221 .453 .373 -.151

요인4: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

프린터 어려움 -.011 .073 .155 .816 .164

복사기 어려움 -.007 .142 .078 .805 .086

동전교환 고장 .201 .218 -.036 .777 -.045

요인5:

디지털 정보 이용의 장벽

컴 이용 편리 .299 .238 .152 .342 .678

웹 이용 편리 .124 .011 .078 .180 .669

목록이용 편리 .094 .132 .020 -.037 .661

컴 이용 교육 .260 .176 .075 .382 .504

집 이용 편리 .385 .318 -.079 .109 .485

고유값 4.359 4.005 2.866 2.769 2.319

분산(%) 15.020 13.811 9.882 9.525 7.996

누적(%) 15.020 28.832 38.714 48.238 56.234

Cronbach’s α 0.866 0.817 0.823 0.900 0.843

<표 1>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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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설문문항들

이 연구 설계에서 가정하고 있는 요인구조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56.23%가 설명되고 있으며 

.4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요

인은 심리적․정서적 장벽, 두 번째 요인은 직

원으로 인한 장벽, 세 번째 요인은 물리적․환

경적 장벽, 네 번째 요인은 기계이용에 의한 장

벽, 다섯 번째 요인은 디지털정보 이용의 장벽

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따라서 도서관 불안 측

정 29개 문항은 다섯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행태 분석

설문조사에 참여한 광주지역 결혼이주여성 

전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서관 이

용행태를 조사하였다. 빈도분석 결과는 <표 2>

와 같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관

한 조사에서 연령대별 분포는 30대(40.9%)와 

20대(31.4%)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력분포

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고졸 43명(31.4%), 중

졸이 42명(30.7%)으로 비슷한 수치이며, 대졸

은 26명(19.0%), 초졸 역시 26명(19.0%)이었

다. 한국 체류기간에는 3년 이상이 73명(53.3%)

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상 3년 미만 30명

(21.9%)으로 설문지에 참여한 이주 여성의 대

부분이 한국에 온 지 2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

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을 분석해 본 결과, 무

직(주부)이 57명(41.6%)으로 가장 높았고 공장 

37명(27.0%), 어학강사 20명(14.6%), 식당 9명

(6.6%), 기타 8명(5.8%), 자영업 6명(4.4%) 순

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직업 분포는 

어학강사 35명(25.5%), 농업․임업․어업 26

명(19.0%), 공장이 25명(18.2%), 자영업 22명

(16.1%), 무직 17명(12.4%), 기타 12명(8.8%)

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공공도서관을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이용목적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문화강좌 참여가 44명(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목도모 및 기타 27명(19.7%), 

개인학습 26명(19.0%), 도서대출․반납이 24명

(17.5%), 독서 및 신문열람 10명(7.3%), 정보

검색 6명(4.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도서

관 이용행태에 관련한 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의 도서관 방문횟수는 한 달에 1회 이상 도서관

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도 전체 55.5%를 차지

하고 있다. 집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시 대중교

통을 이용해야 하는 비율이 전체 75.2%로 걸어

서 다닐 수 있는 여성의 비율에 비해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 중 모국의 

도서관을 이용해 보지 않았거나(41.6%), 자주 

이용하지 않는(20.4%) 비율이 높은 것을 분석

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용목적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4.2 도서관 불안 점수 분석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의 전

체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 불안 척도

의 5개 영역을 종속변수로 하여 전체 대상의 최

소값, 최대값,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된 결혼이주



202  정보관리학회지 제33권 제3호 2016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43 31.4

30대 56 40.9

40대 31 22.6

50대 이상 7 5.1

합계 137 100.0

학력

초졸이하 26 19.0

중졸 42 30.7

고졸 43 31.3

대졸 26 19.0

합계 137 100.0

한국어능력

상 33 24.1

중 79 57.7

하 25 18.2

합계 137 100.0

한국 체류기간

1년 미만 5 3.6

1년 이상~2년 미만 29 21.2

2년 이상~3년 미만 30 21.9

3년 이상 73 53.3

합계 137 100.0

직업

무직 57 41.6

어학강사 20 14.6

공장 37 27.0

식당 9 6.6

자영업 6 4.4

기타 8 5.8

합계 137 100.0

배우자 직업

무직 17 12.4

어학강사 35 25.5

공장 25 18.2

농업임업어업 26 19.0

자영업 22 16.1

기타 12 8.8

합계 137 100.0

가정의 월 소득

100만원 미만 5 3.6%

150만원 미만 48 35.0%

200만원 미만 37 27.0%

200만원 이상 47 34.4%

합계 137 100.0%

<표 2〉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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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대출․반납 24 17.5

개인학습 26 19.0

독서 및 신문열람 10 7.3

문화강좌 참여 44 32.1

정보검색 6 4.4

친목도모 및 기타 27 19.7

합계 137 100.0

도서관 방문횟수

매일 7 5.1

1주일에 1회 이상 30 21.9

한 달에 1회 이상 39 28.5

6개월에 1회 이상 21 15.3

일 년에 1회 40 29.2

합계 137 100.0

집과 도서관의 거리

도보30분 이내 34 24.8

버스로 30분 이내 47 34.3

버스 30분 이상 1시간 이내 46 33.6

버스 1시간 이상 10 7.3

합계 137 100.0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경험

매일 4 2.9

1주일에 1회 이상 12 8.8

한 달에 1회 이상 22 16.1

6개월에 1회 이상 14 10.2

1년에 1회 28 20.4

없다 57 41.6

합계 137 100.0

<표 3>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행태 특성과 분포

하위영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점수 표준편차

심리적․정서적 장벽 137 1.00 4.11 3.10 0.67

직원으로 인한 장벽 137 1.00 4.50 2.85 0.69

물리적․환경적 장벽 137 1.00 4.33 2.57 0.57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 137 0.00 5.00 2.49 1.04

디지털정보 이용의 장벽 137 1.60 4.60 3.20 0.72

도서관 불안 137 1.24 4.21 2.91 0.51

<표 4〉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점수

여성의 도서관 불안 전체의 평균점수는 2.91점

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김홍렬(2008)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전체 도서관 불안 점수 2.57점, 

오선혜와 이성숙(2012)의 연구에서 산출된 시

니어들의 전체 도서관 불안 점수는 2.95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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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2010)의 장애인들의 전체 도서관 불안 점수

는 3.15점으로 광주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의 도

서관 불안은 시니어들과 장애인들의 도서관 불안 

점수보다는 낮고,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불안 점

수 보다는 높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 

5개 영역별 도서관 불안 점수를 비교해보면, 

‘디지털정보 이용의 장벽’ 요소에서의 도서관 

불안 점수가 평균 3.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정서적 장벽’ 요소 3.10점, ‘직원으로 

인한 장벽’ 요소 2.85점, ‘물리적․환경적 장벽’ 

요소가 평균 2.57점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 요소

가 평균 2.49점 순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점수를 기존연구와 비

교해 보면, 장애인의 도서관 불안 중 가장 높은 

점수인 ‘물리적․환경적’ 요소의 점수가 3.34점

이며,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2010)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관 불안 중 ‘기계적 장벽’ 점수

인 2.70점인 것에 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물리

적․환경적’ 요소와 ‘기계적 장벽’의 점수는 각

각 2.57점과 2.49점으로 도서관 불안 요소 중 

가장 낮은 영역인 것으로 측정된 점이 선행연

구들과의 차이점으로 발견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중 가장 높은 수

치를 보인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3.20점)’ 요소

는 온라인 목록 검색과 홈페이지 이용 등 디지

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

으며 그곳에서 많은 좌절감과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시니어,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모두 디지털정보에 대한 불안점

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는 대학생들에 비해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서 다소 취약한 계층이며 

컴퓨터나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이용에 있어

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 다음으로 높은 불안 

점수인 ‘심리적․정서적 장벽(3.10점)’ 요소도 

눈여겨 볼 만하다. 심리적 요소는 도서관 자료

실을 이용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도

서관에 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자

원을 이용하고 활용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혹스러움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원에 의한 장벽(2.85점)’ 요소의 불안점수

가 높은 이유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움

을 청할 수 있는 존재인 도서관 직원에 대한 이

미지가 바쁘고 낯선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사소통에 

한계가 오고 그로인해 질문을 기피하게 되므로 

직원에 대한 친근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물리적․환경적 장벽(2.57점)’과 ‘기계

이용에 의한 장벽(2.49점)’ 요소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측정되어 도서관 건물이나 환

경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위화감과 불편함을 주

지는 않으며 설문지에 나타난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기계고장에 관한 사

항으로 복사기, 동전교환기, 프린터기 등의 기기

는 대체로 잘 정비되고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

인해 볼 수 있다. 

4.3 개인특성에 따른 도서관 불안

결혼이주여성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느끼는 도서관 불안감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행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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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총 11개의 요인별

로 전체 도서관 불안 변인에 대한 ANOVA 테

스트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도서관 불

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한국어능력, 남편직업, 이용목적, 방문횟수, 도

서관까지 거리, 그리고 모국에서 도서관 이용경

험이였다. 학력, 거주기간, 그리고 본인직업은 

유의도 수준을 95%를 만족시켰지만 모집단의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외하였다. 전

체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집단별 차이가 검증된 

요인들에 대한 5개영역(심리적․정서적 장벽; 

직원으로 인한 장벽; 물리적․환경적 장벽; 기

계이용에 의한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의 장벽)

에 대한 도서관 불안감을 각각 분석하였다. 

요인 df F 유의확률

연령 4  1.185 .209

학력 3 10.755 .000

한국어능력 2  1.982* .024

거주기간 3  3.362 .004

본인직업 5  3.255 .011

남편직업 5  5.841* .000

월소득 3  1.741 .082

이용목적 5  9.574* .000

방문횟수 5  3.682* .006

도서관거리 3  6.595* .000

모국경험 6  7.281* .000

*모집단 등분산 가정이 충족됨

<표 5> 개인특성에 따른 도서관 불안

4.4 한국어 능력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5가지 

각 하위 영역별 도서관 불안 분석하였다. 한국

어 전체 수준능력과 관련하여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5가지 하위 영역 중에

서 심리적 장벽 요인에서만 한국어 능력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이 ‘하’인 여성의 점수가 

3.48점으로 불안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중’이 

3.06점, ‘상’이 2.90점 순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

났다. 

추가적으로 한국어 능력에 따른 집단의 도서

관 불안감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어 능력이 ‘하’인 이주여

성 그룹이 다른 한국어 능력이 ‘상’이거나 ‘중’

인 그룹들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인 한국

어 능력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일수록 도서관을 

이용할 때 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

며, 동시에 더욱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어가 서툰 여성들

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

달하지 못하게 됨으로 더욱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표 6> 참조).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도서관 불안

상 33 2.83 0.50 0.08

1.928 0.024중 79 2.86 0.52 0.06

하 25 3.16 0.39 0.07

심리적․정서적 장벽

상 33 2.90 0.66 0.11

6.037 0.003중 79 3.06 0.68 0.08

하 25 3.48 0.46 0.09

<표 6> 한국어 능력에 따른 도서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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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배우자 직업에 따른 도서관 불안

이주여성들의 배우자 직업에 따라 5가지 각 

하위 영역별 도서관 불안 점수를 분석하였을 

때, 기계이용에 의한 장벽을 제외한 다른 4가지 

영역(심리적 장벽, 직원의 장벽, 물리적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의 장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남편의 직업이 어학강사인 경우 

도서관 불안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물리적 장벽요소를 제외하고 남편의 직업

이 농․임․어업인 이주여성의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의 직업과 아주 비례하여 

불안감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배우자 

직업이 농․임․어업과 공장, 무직인 경우와 

어학강사인 이주여성의 불안감은 차이가 보이

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어학강사라는 배우자의 

안정적인 직업은 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 영역에 대해 그룹간의 비교를 위해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농․임․어업인 그

룹과 어학강사 그룹이 다른 그룹들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직업이 어학강사인 그룹은 물리적․환경적 환

경에 불안감을 느꼈고, 농․임․어업인 그룹은 

심리적․정서적 요인, 직원으로 인한 요인, 그

리고 디지털정보 이용의 요인에 의해 불안감을 

다른 그룹들 보다 더 느끼는 것으로 통계적으

로 검증되었다.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도서관 불안

무직 17 2.87 0.30 0.07

5.841 0.000

어학강사 35 2.65 0.52 0.08

공장 25 3.01 0.53 0.10

농․임․어업 26 3.26 0.31 0.06

자영업 22 2.87 0.56 0.12

기타 12 2.85 0.49 0.14

심리적․정서적 

장벽

무직 17 2.95 0.48 0.12

4.961 0.000

어학강사 35 2.86 0.63 0.11

공장 25 3.29 0.69 0.14

농․임․어업 26 3.55 0.41 0.08

자영업 22 2.95 0.78 0.17

기타 12 2.88 0.67 0.19

직원으로 인한 

장벽

무직 17 2.95 0.61 0.15

3.328 0.007

어학강사 35 2.52 0.79 0.13

공장 25 2.89 0.70 0.14

농․임․어업 26 3.21 0.48 0.09

자영업 22 2.86 0.64 0.14

기타 12 2.78 0.63 0.18

<표 7>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직업에 따른 도서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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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 각 하위 영역별

로 분석하였다. 이용목적과 관련하여 도서대

출․반납, 개인학습, 독서 및 신문열람, 문화강

좌 참여, 정보검색, 친목도모 및 기타 여섯 집단

으로 구분하였으며 집단에 따른 도서관 불안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결과를 보면 이용목적별

로 문화강좌 참여 집단이 세 가지 요인들(심리

적․정서적 장벽, 직원으로 인한 장벽, 디지털

정보 이용 장벽)에서 가장 높은 불안점수가 나

타났으며 정보검색 이용목적의 집단이 비교적 

낮은 불안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용목적별 집단의 불안감 차이가 구체적으

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 결과 전

체 도서관 불안과 세 가지 요인별로 다른 결과

를 나타냈다. 전체 도서관 불안과 심리적․정

서적 요인에서는 세 개의 이용목적 그룹별(친

목도모 및 문화강좌 목적 그룹; 정보검색 목적 

그룹; 도서대출․반납, 개인학습, 독서 및 신문

열람의 목적 그룹)로 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

안이 각각 다르게 분석되었다. 디지털정보 이

용과 관련된 요인에서도 친목도모 및 문화강좌

를 목적으로 오는 이주여성들은 다른 목적으로 

오는 이주여성들보다 더 높은 불안감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직원 요인에 있어

서만 검색목적으로 오는 이주여성들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다른 목적의 이주여성들보다 낮

은 불안점수를 보였다. 

4.7 도서관 방문횟수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방문횟수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 각 하위 영역별

로 분석하였다. 도서관 이용 횟수에 관련하여 

매일, 1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6개

월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정도의 다섯 집단으

로 구분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세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물리적․환경적 

장벽

무직 17 2.74 0.51 0.12

2.482 0.035

어학강사 35 2.33 0.63 0.11

공장 25 2.69 0.64 0.13

농․임․어업 26 2.71 0.33 0.06

자영업 22 2.44 0.50 0.11

기타 12 2.70 0.65 0.19

디지털정보 이용의 

장벽 

무직 17 2.92 0.76 0.13

5.188 0.000

어학강사 35 2.93 0.73 0.15

공장 25 3.20 0.49 0.10

농․임․어업 26 3.72 0.77 0.17

자영업 22 3.33 0.53 0.15

기타 12 3.03 0.72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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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도서관 불안

대출․반납 24 2.69 0.52 0.10

9.572 0.000

개인학습 26 2.69 0.43 0.08

독서․신문열람 10 2.88 0.32 0.10

문화강좌 참여 44 3.14 0.39 0.05

정보검색 6 2.16 0.60 0.24

친목도모․기타 27 3.13 0.45 0.08

심리적․정서적 

장벽

대출․반납 24 2.88 0.61 0.12

11.062 0.000

개인학습 26 2.77 0.51 0.10

독서․신문열람 10 3.07 0.53 0.17

문화강좌 참여 44 3.40 0.54 0.08

정보검색 6 1.96 0.74 0.30

친목도모․기타 27 3.39 0.61 0.12

직원으로 인한 

장벽

대출․반납 24 2.67 0.69 0.14

4.192 0.001

개인학습 26 2.60 0.66 0.13

독서․신문열람 10 2.87 0.76 0.24

문화강좌 참여 44 3.10 0.63 0.10

정보검색 6 2.11 0.81 0.33

친목도모․기타 27 3.00 0.58 0.11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 

대출․반납 24 2.80 0.62 0.13

11.446 0.000

개인학습 26 2.72 0.49 0.13

독서․신문열람 10 2.96 0.62 0.15

문화강좌 참여 44 3.62 0.50 0.09

정보검색 6 2.83 0.63 0.10

친목도모․기타 27 3.50 0.72 0.12

<표 8> 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른 도서관 불안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도서관 불안

매일 7 2.51 0.28 0.10

3.680 0.006

1주 1회 이상 30 2.75 0.48 0.08

한 달 1회 이상 39 2.90 0.59 0.09

6개월 1회 이상 21 2.89 0.51 0.11

1년 1회 40 3.12 0.38 0.06

물리적․환경적 

장벽

매일 7 2.48 0.22 0.08

3.504 0.009

1주 1회 이상 30 2.37 0.61 0.11

한 달 1회 이상 39 2.49 0.61 0.10

6개월 1회 이상 21 2.52 0.49 0.11

1년 1회 40 2.83 0.50 0.08

직원으로 인한 

장벽

매일 7 2.55 0.88 0.33

2.557 0.042

1주 1회 이상 30 2.62 0.69 0.13

한 달 1회 이상 39 2.83 0.78 0.13

6개월 1회 이상 21 2.83 0.56 0.12

1년 1회 40 3.10 0.56 0.09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 

매일 7 2.29 0.43 0.16

4.932 0.001

1주 1회 이상 30 3.05 0.69 0.13

한 달 1회 이상 39 3.26 0.78 0.13

6개월 1회 이상 21 3.14 0.84 0.18

1년 1회 40 3.45 0.48 0.08

<표 9〉도서관 방문횟수에 따른 도서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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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들(물리적 장벽, 직원에 의한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에서 도서관 방문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도서관 불안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1년에 1회 

정도인 이주여성들이 세 가지 요인에서 도서관 

불안 점수가 높았다. 도서관 방문을 자주하는 

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안점수가 비교적 낮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전체 도서관 불안과 3

개 영역에 대한 차이를 Duncan 사후검증을 통

해 재확인한 결과, 방문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불안감이 감소되는 일관된 경향은 아니지만, 모

든 영역에서 도서관을 1년에 1회 정도 방문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가장 높으며, 특히 직원에 

의한 요소, 디지털정보 이용 요소에서는 매일 

이용하는 여성들의 도서관 불안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4.8 집과 도서관까지의 거리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결혼이주여성들의 집과 도서관까지의 거리

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 각 하위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집과 도서관까지 거리와 

관련하여 이주여성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보 30분 이내, 버스로 30분 이내, 버스 30분 

이상 1시간 이내, 버스 1시간 이상의 네 집단으

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설문결과 집과 도서관

의 거리가 버스로 1시간 이내인 여성이 세 가지 

요인들(심리적․정서적 장벽, 직원에 의한 장

벽,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에서 모두 높은 불안

감을 나타냈다. 집과 도서관까지의 거리에 따른 

도서관 불안 결과는 <표 10>과 같다.

추가적으로 Duncan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도서관 불안

도보30분 34 2.71 0.53 0.09

6.695 0.000
버스30분 47 2.75 0.45 0.06

버스 1시간 이내 46 3.20 0.42 0.06

버스 1시간 이상 10 3.05 0.54 0.14

심리적․정서적 

장벽

도보30분 34 2.79 0.66 0.11

6.562 0.000
버스30분 47 3.03 0.60 0.09

버스 1시간 이내 46 3.41 0.58 0.08

버스 1시간 이상 10 3.06 0.84 0.26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보30분 34 2.64 0.79 0.14

12.295 0.000
버스30분 47 2.55 0.59 0.09

버스 1시간 이내 46 3.26 0.51 0.07

버스 1시간 이상 10 3.07 0.53 0.17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 

도보30분 34 2.91 0.67 0.11

9.578 0.000
버스30분 47 2.98 0.76 0.11

버스 1시간 이내 46 3.57 0.55 0.08

버스 1시간 이상 10 3.56 0.58 0.18

<표 10> 집과 도서관거리에 따른 도서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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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과 도서관의 거리가 버

스로 1시간 이내와 버스로 1시간 이상인 여성들

의 불안감이 전체적으로 높으며, 도보 30분 이내

를 포함하여 버스로 30분 이내인 거리는 불안감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과 도서관까지

의 거리가 멀수록 심리적 불안, 직원으로 인한 

불안, 디지털정보 이용에 의한 불안감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9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장덕현(2005)은 소외계층의 정보요구에 있

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환경보다는 살아왔던 개인사가 정보행태

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혼이주여

성들의 도서관 불안이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따라서 도서관 불안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 

각 하위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모국에서의 도

서관 이용경험에 관련하여 매일, 1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1년

에 1회 이상, 이용경험 없음의 여섯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6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가지 요인들(심리적 장벽, 직원으로 

인한 장벽, 물리적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 장

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들을 나타냈

다. 전체적으로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안점수가 높았다.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영역에 대

해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별 분석해 본 결과, 모

국에서의 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여성의 집단 

모두 도서관 불안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

인 되었다. 또한 6개월에 1회 이상, 1년에 1회 

미만 방문한 집단 또한 도서관 불안 점수가 비

교적 높았다. 따라서 모국에서 도서관을 이용

해 보지 않은 여성들 보다 모국에서 도서관을 

더 자주 이용한 이주여성은 한국에서의 도서관 

이용이 보다 어렵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도서관 불안

매일 4 2.78 0.22 0.11

7.281 0.000

1주 1회 이상 12 2.59 0.44 0.12

한 달 1회 이상 22 2.54 0.59 0.12

6개월 1회 이상 14 2.95 0.43 0.11

1년 1회 28 2.88 0.52 0.09

경험 없음 57 2.91 0.39 0.05

심리적․정서적 

장벽

매일 4 2.73 0.06 0.03

6.246 0.000

1주 1회 이상 12 2.69 0.64 0.19

한 달 1회 이상 22 2.70 0.74 0.16

6개월 1회 이상 14 3.22 0.52 0.14

1년 1회 28 2.98 0.73 0.14

경험 없음 57 3.39 0.52 0.07

<표 11〉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경험에 따른 도서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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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서관 불안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전체 

도서관 불안 점수는 5점 척도에서 2.91점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편

이였고,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과 ‘심리적․정

서적 장벽’의 불안점수가 각각 3.20점과 3.10점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물리적․환경적 장

벽’과 ‘기계이용 장벽’은 2.57점, 2.49점으로 보

다 낮은 도서관 불안 점수로 측정되었다.

개인특성과 도서관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어 능력, 남편직업, 이용목적, 방문

횟수, 도서관거리, 그리고 모국경험의 차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특

성별 결과를 요약해 보면 한국어 능력에 따른 

도서관 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

국어 능력이 ‘상’일수록 도서관 불안을 덜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심리적 요소에서 한국어 능력이 ‘하’인 이

주여성의 불안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

어가 서툰 여성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게 됨으로 더욱 불

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직업에 

따른 도서관 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

로 남편의 직업이 어학강사인 이주여성의 도서

관 불안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과 아주 비례하여 불안감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남편의 직업이 농․임․어업, 무

직, 공장인 이주여성의 불안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안정적인 직업은 이주여성

영역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직원으로 인한 

장벽

매일 4 2.92 0.35 0.17

3.495 0.005

1주 1회 이상 12 2.67 0.57 0.16

한 달 1회 이상 22 2.40 0.77 0.17

6개월 1회 이상 14 2.88 0.85 0.23

1년 1회 28 2.80 0.72 0.14

경험 없음 57 3.07 0.56 0.07

물리적․환경적 

장벽

매일 4 2.58 0.57 0.29

2.603 0.028

1주 1회 이상 12 2.29 0.56 0.16

한 달 1회 이상 22 2.30 0.72 0.15

6개월 1회 이상 14 2.64 0.45 0.12

1년 1회 28 2.53 0.61 0.12

경험 없음 57 2.73 0.46 0.06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 

매일 4 2.85 0.30 0.15

5.139 0.000

1주 1회 이상 12 2.67 0.36 0.10

한 달 1회 이상 22 2.85 0.77 0.16

6개월 1회 이상 14 3.03 0.60 0.16

1년 1회 28 3.29 0.69 0.13

경험 없음 57 3.47 0.70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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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도서관불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도

서관 이용 목적에 따른 도서관 불안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주로 문화강좌와 친목도모를 위해 도

서관을 이용하는 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안 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대

적으로 자료실 이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각 자료실에 대한 지식이 다소 약하고, 직원과

의 만남의 적다보니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방

문횟수에 따른 도서관 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모든 영역에서 도서관을 

1년에 1회 정도 오는 여성들의 도서관 불안 점

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원과 디지털정보 

요소에서 도서관을 매일 이용한 이주여성의 도

서관 불안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도서

관을 이용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도서관 직원 및 

환경과 장비에 점점 익숙해져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과 도서관 거리에 따

른 도서관 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과 도서

관의 거리가 버스로 1시간 이내인 여성이 세 가

지 요인들(심리적․정서적 장벽, 직원에 의한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에서 모두 높은 불

안감을 나타냈다. 즉, 집과 도서관까지의 거리

가 멀수록 심리적 장벽, 직원 장벽, 디지털정보 

이용 장벽 영역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집이 먼 이주여성들에 대한 도서관의 배려가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모국에서의 도서관 이용 빈

도에 따른 도서관 불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

국에서의 도서관 이용경험이 없는 여성의 집단 

모두 도서관 불안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즉 모국에서 도서관을 더 자주 이용

한 이주여성은 한국에서의 도서관 이용이 보다 

어렵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도서

관 불안 완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전체적인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선행

되어야 할 점은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도록 하

여 도서관 시설과 환경, 자료이용에 익숙해지

도록 해야 하며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도서관

이용에 자신감을 향상시켜 주도록 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체로 도서관을 이용한 횟

수가 많아질수록 낮은 불안감을 보였고 도서관

환경에 익숙해짐에 따라 점차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도서관

에 정기적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프

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

혼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

에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다문화 자

녀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다문화가정센터 등과 같은 지역 센터와 협

력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노

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은 집과 

도서관까지의 거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집안의 생계 때문

에 일을 나가거나 도서관과 집과의 거리가 멀

어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없는 여성이 많

다. 그러므로 도서관 방문과 이용에 많은 장애

요소를 가진 이주여성에게 무료셔틀버스 운행

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정 센터, 결

혼이주센터,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상주해 있는 

공단지역 혹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여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도서관

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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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해소를 위

한 방안으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이용

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시킴으로서 도서관 이

용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

관교육은 제한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용의 폭이 좁은 여성들을 위한 것으로 더욱 

다양한 도서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며 도서관을 이용하

는데 부담과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본적

인 도서관지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구결과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고 한

국어 소통에 능숙할수록 도서관 불안 점수가 

낮았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도서관 직원과 의

사소통의 한계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것을 피

하게 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더욱 결여될 것이다. 그러므로 직원에 의한 불

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포용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세미나 등을 통한 직원교육이 필

요할 것이다. 특히 정보이용에 있어서 의사소

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이

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

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광주지역의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

과로서 국내 모든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향후에

는 다양한 요인의 적용과 더 많은 지역 도서관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이용을 높이

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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